	비대면가이드 나레이션 스크립트 [231109_DH수정]
	구루설명 버전 영문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00:48 / 01:40(회색포함)

안녕하세요?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착용하여 듣고 계시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비대면 가이드 투어’는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자동으로 안내하여, 보다 자유롭고 편한 관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사용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가까이 있는 저희 구루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전시 소개에 앞서 여러분이 계시는 공간에 대해서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 곳,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은 ‘Design to live by’ 라는 컨셉 아래,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을 반영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하며,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디자인의 힘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체험 공간입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의 이번 전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는, 차세대 글로벌 디자인 큐레이터를 양성하는 세계 최초의 어워드 프로그램,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의 2022년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박지민 큐레이터가 기획하고 5개국의 총 12팀이 참가하여 구성된 전시로, 쉘터라는 곳이 고정된 거주지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 각자의 쉘터는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보이는 첫번째 전시물로 이동하셔서 본격적인 이번 전시의 가이드 투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Where is My Friend’s Home” (일부 구글번역)

Hello? Welcome to Hyundai Motor Studio Busan.

(The ‘Hyundai Motor Studio Non-face-to-face Guide Tour’ that you are currently wearing and listening to is designed to provide a more free and comfortable viewing experience by automatically providing explanations of the works closest to your current loca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while using it,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our nearby guru at any time and we will be happy to guide you.)

(Then, before introducing the full-scale exhibition, I will first introduce you to the space you are in. This place where you are now, Hyundai Motor Studio Busan, displays various works that reflect Hyundai Motor Company's design philosophy under the concept of 'Design to live by'. This is Hyundai Motor Company’s brand experience space created to appreciate, experience, and share the power of design that enriches our daily lives.)

Hyundai Motorstudio Busan's exhibition “Where is My Friend's Home?” is curated by curator Ji-min Park, who was selected as the final winner of the 2022 Hyundai Blue Prize Design, the world's first award program to train the next generation of global design curators, and has 5 This exhibition was organized with the participation of a total of 12 teams from around the world, and was design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what our own shelters look like while sending the message that shelters can exist in various forms beyond fixed residences.

Now, let’s move to the first exhibition in front of us and begin the guided tour of this exhibition.

	유리 스즈키 ‘히비키 트리’ 01:16

가장 먼저 여러분을 맞이하는 이 작품은 사운드 아티스트 유리 스즈키의 ‘히비키 트리’라는 작품으로 본 전시를 기획한 박지민 큐레이터가 생각하는 정서적 쉘터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관계성’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히비키 트리’는 기둥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 이야기를 하면 그 목소리가 각 나팔에 있는 스피커에서 기본 사운드와 어우러져 송출되는 인터렉티브 작품인데요, 작은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작품 끝 부분 앞에 서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어요?

유리 스즈키는 누군가의 목소리나 대화가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리도 하나의 쉘터가 될 수 있다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이 작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또 작품에 쓰인 오간색은 5 가지의 오방색이 섞여 조화를 이루며 형성된 중간 색상으로, 조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를 얻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여러분도 대화, 소통, 연결을 통한 정서적 쉘터로서의 소리를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전시물 히비키 트리를 전부 관람하셨다면 본격적인 전시 관람을 위해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Yuri Suzuki, “Hibiki Tree,”

The first artwork is the “Hibiki Tree,” by Yuri Suzuki. It symbolizes the “relationship” that Ms. Park Ji Min values the most in terms of forming an emotional shelter.

the “Hibiki Tree,” is an interactive artwork that you can speak into a microphone on a column and the voice is transmitted to a speaker mixed with basic sounds. The tip of the “Hibiki Tree,” looks like a small trumpet. You can approach and listen to the sound.

Yuri Suzuki believes that someone’ voice and conversation can relieve our minds.
In that sense, the artwork was created by an inspiration that a sound can become a shelter, too.
Also, the five cardinal colors are well harmonized together. The mixed color shows harmony and order and it ultimately gives peace.

So, please come and enjoy an emotional shelter where a conversation,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are mixed.

Now, can we move onto the first part?

	Part1. 이동 00:16

첫번째 파트의 주제는 ‘이동’ 입니다.
이 공간은 고정된 거주지가 과연 우리의 진정한 쉘터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이동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진정한 쉘터를 찾아 나가는 본 전시의 시작점 역할을 합니다.

리슨투더시티 ‘집의 의미 그리고 을지로의 미래 시나리오’ 01:04

이동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작품은 리슨투더시티의 ‘집의 의미 그리고 을지로의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리슨투더시티는 미술, 디자인, 건축, 영화, 인문학,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콜레티브입니다.

리슨투더시티는 이번 ‘집의 의미’ 작업을 통해 과연 우리 사회에서는 집을 어떤 의미로 보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며 물리적인 집에 대한 의미,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의 의미를 탐구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리서치 자료들을 보여주며 우리가 꿈꾸는 집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합니다.

작품의 오른쪽에는 서울 시민들과 이상적인 집의 의미 그리고 을지로의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상적인 집을 드로잉한 워크숍 결과물이 함께 전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작품을 감상하며  나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작품을 모두 감상하셨다면, 이제 어려분의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펠릭스 렌츠의 작품 ‘정치적 기류’가 보일실 거예요. 그 쪽으로 한번 이동해보시겠습니다. 

펠릭스 렌츠 ‘정치적 기류’ 01:24

비엔나에서 활동하는 리서치 기반의 예술가이자 디자이너인 펠릭스 렌츠는 비행기의 이동을 통해 쉘터의 이동 현상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100 년 전, 영국의 기상학자인 루이스 프라이 리차드슨의 연구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리차드슨은 일기 예보에서 대기의 난기류를 예측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을 전쟁과 같은 정치적 난기류를 예측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는 이론을 세웠고, 펠릭스 렌츠는 인류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침범을 특징으로 하는 인류세의 맥락에서 그의 이론을 탐구했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스크린에는 전 세계의 비행기 위치가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있는 부산 지역에 비행기가 밀집되면 사이렌의 굉음이 울리게 됩니다. 이것은 수신된 비행기의 정보와 이동량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증가, 제트 기류의 변화, 더 나아가 기후 변화가 야기 할 수 있는 전쟁까지 우리에게 보내는 경보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작품 감상을 위해 좀 더 안쪽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Part1. Mobility

The theme of the first part is “Mobility”. 
In this part, it poses us a question that a fixed residence can be our real shelter. It tells us the story that our life is moving, and it works as a starting point to find our real shelter.

Listen to the City, “The Meaning of Home and The Future Scenario of Euljiro,”

The first artwork is the “The Meaning of Home and The Future Scenario of Euljiro,” by the Listen to the City.
The Listen to the City is an art collective that various experts from art, design, construction, film, humanities and urban planning are gathered to make sustainable and resilient urban community.

Through the “The Meaning of Home and The Future Scenario of Euljiro,”, the Listen to the City asks a question about “How our society does view the concept of house?”. It also makes us think about the meaning of a physical house as well as a good city for a residence. Moreover, it shows us diverse research data about an imaginary dream house.

On your right side, there are drawings of ideal houses resulted from a workshop and conversations with Seoul citizens. So, please think about what your home means to you.




Felix Lenz, “Political Atmosphere,”

Our next artwork is the “Political Atmosphere,” by Felix Lentz. Felix Lentz is a Wien based research artist and designer. He tried to express how the shelter is moving through a flight in his project.

This project has been inspired by a research theory of a British meteorologist Lewis Fry Richardson.
About a hundred years ago, Richardson formulated a theory suggesting that the same methods used to predict atmospheric turbulence in weather forecasting could be applied to predict political turbulence, such as wars and conflicts. Felix Lentz also explored his theories in the context of the Anthropocene
characterized by global warming and ecological incursions caused by human activities.

On the front screen, positions of airplanes worldwide are displayed in real time. If airplanes congest in our location in Busan, sirens will sound loudly. This is linked to the increase in carbon dioxide based on received aircraft information and traffic, affecting jet streams, and further connected to climate change induced conflicts and wars. Especially, a loud siren reminds us of devastating reality in a political conflict area. It also alerts us to think about the reasons and effects behind mobility around the world and the necessity of shelters in a conflict area.


	OTV ‘연착륙’ 01:28

이어지는 작품은 오픈투베리어블의 ‘연착륙’ 입니다.

오픈투베리어블은 리서치를 통해 대상의 역사,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 탐구하고 분석하여 디자인하는 콜렉티브입니다.
이들은 외국 이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 외각 지역의 한 단관 극장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온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앞쪽에 보이는 단독 영화관 형태의 공간을 구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엔난민기구가 제시하는 1 인 기준의 최소 주거 사이즈 (3.5m²) 로 제작된 이 작은 영화관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데요, 인터뷰에서 이들은 이주에 대한 이야기, 거주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들이 쉘터로 느끼는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연표에는 세계 이주 인구나 한국 다문화 인구 등의 통계뿐만 아니라 이주와 관련된 주요 사건, 또는 이주민을 다룬 영화 등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연착륙’ 작품을 통해 1950 년대부터 변화해온 역사적 사건과 통계와 함께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또 미래 한국의 모습과 쉘터를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착륙’까지 보셨다면 첫번째 파트 ‘이동’의 전시를 모두 관람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두번째 파트로 이어가 볼까요?
	Open To Variables, “Soft Landing,”

The following work is the “Soft Landing,” by Open to Variables.

The Open to Variables is a design collective that explores and designs art by researches in the context of history, politics and society.
As you can see in front of you, they could design a movie theater like space inspired by a moment that immigrants with diverse backgrounds gathered and watched a film in a small movie theater located in an outskirt town of Seoul, where many foreign immigrants are living.
This small theater is made with the minimum housing size for one person (3.5m²) recommended by the UNHCR. It is filming interviews with immigrants in Korea.
In the interviews, immigrants are talking about their lives, thinking about their residences and things that they think as shelters.

And on the outside, there are diverse contents related to immigrant such as major events, films and statistics about global immigrant population and multicultural population in Korea.

Through the “Soft Landing,”, you can learn and predict ab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how the future shelter looks like in Korea by studying historical events and statistics that have been evolved from the 1950s.

	Part 2. 확장 00:19

이어지는 두번째 파트의 주제는 바로 ‘확장’ 입니다.
이곳에서는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상황에서 고정된 거주지가 아닌 또 다른 쉘터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때론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쉘터가 되기도 하고, 쉘터를 향하는 여정이 되기도 하죠.

기어이 & 스튜디오 쉘터 ’기억으로 만든 집 : 이향정’ 00:47 / 01:11(회색포함)

여러분들도 혹시 어린 시절 살던 집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주인공이 할아버지 집에 살던 시절의 기억과 추억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VR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이향정 : 기억으로 만든 집’입니다 .

이 작품은 어린 시절부터 잦은 이사로 정착하기 못하는 삶을 살아온 주인공이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할아버지의 낡은 집인 이향정으로 부터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의 집이 교차하면서 기억속을 거니는 주인공의 체험이 서정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연출한 스튜디오 쉘터의 이성환 감독은 집을 ‘기억을 담는 커다란 그릇’으로 비유하며, 집은 나와 가족의 기억 속 소소한 이야기들이 안전하도록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쉘터’라고 말합니다.)

그럼 천천히 본 작품을 감상해 보시면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과거의 소품들도 함께 살펴보는 재미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다 살펴 보신 분들은 다음 작품을 보러 안쪽으로 이동하실게요!

	Part 2. Expansion

The second part subject is the “Expansion”.

In this part, the artworks show you the journey of people who had no choice but to find a new shelter from their original place. During the process, a journey itself becomes a shelter and it also becomes a journey towards a shelter.

Studio Shelter & GiiÖii, “Ihyangjeong: Carving with Memories,”

Ladies and gentlemen, do you have any special memory in your life and house when you were young?
This time, I will introduce you a VR documentary animation titled “Ihyangjeong: Carving with Memories,”.

This VR documentary tells you a story of a man who had to move a lot and felt sick of his life in a city and built his own new house at last inspired by his grandpa’s old and humble house named “ Ihyangjeong ”. 
(The protagonist 's journey through the corridors of memory, where the houses of the present, past, and future intersect, is poetically and emotionally portrayed evoking a sense of beauty and awe.

The director Lee Sung Hwan of this work described a house as “a big memory container” and he said that a house is a complete shelter that it protects our family’s precious memories and stories safely from rains and winds.)

You can take your time to see the work after the guided tour.
Let’s move onto the next work after you take a moment to see props in the past.

	아키타입 ‘아열대로부터’ 01:02

이어지는 작품은 디자인 스튜디오 아키타입의 ‘아열대로부터’입니다.
‘아열대로부터’는 이주 작물인 사탕수수로 바라본 쉘터의 이동과 공존에 대해 다루며, 식물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동하는 식물, 그리고 그 식물들의 쉘터의 이동, 더 나아가서 식물과 공존하는 인간의 새로운 서식지로서의 쉘터는 어떠한 형태를 띄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작품입니다.

영상에서는 작가와 식물학자의 이야기, 테이블 위에는 기후 변화 지도, 그리고 그래픽으로는 전이 지대의 기후 패턴 연구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기후 변화로 생태계가 변화되어 사탕수수와 이와 관련된 산업, 사람들까지 이동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와 자연은 어떻게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이제 두번째 파트의 마지막 작품과 세번째 파트를 만나러 좀 더 안쪽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archetypes, “Sugarcane from the South,”

The following project is the “Sugarcane from the South,” by Archetype.
The <From Subtropics> project explores the movement and coexistence of shelters through the lens of migratory crops, specifically, the sugarcane. It narrates migration from a plant's perspective. In other words, it delves into the migration of plants and their shelters, and further, it discusses what form the shelter, as a new habitat coexisting with plants, might take on for humanity.

Also, there are other exhibitions like the conversations between the artist and the botanist in the video, the climate change map on the table, and the climate pattern research of transition zones depicted in the graphics. Let's take a moment to reflect on how we and nature should coexist and live together in these changing circumstances due to climate change and other factors affecting the ecosystem, such as the sugar cane industry and the mobility of people.

	장명식 ‘복어되기’ 00:56

두번째 파트의 마지막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생동감 넘치는 작품을 펼쳐 보이는 미디어 아티스트 장명식 작가의 ‘복어되기’ 라는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복어되기’는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빚어진 비정상적 기후 현상, 즉 물이 지배적으로 많아진 환경속에서, 몸을 부풀려 떠오를 수 있는 복어가 가장 이상적인 동물이 되어버린 미래를 배경으로 합니다.

‘물’과 관련된 미래의 재난 상황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장명식 작가는 자신의 아바타인 ‘젤리 인간’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마음 속에 지을 수 있는 쉘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투어를 모두 마치신 뒤에 이 작품을 천천히 감상해 보시면서 오른쪽 QR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젤리 인간되어 인증샷을 남겨 보시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세번째 파트로 이동하겠습니다. 복어되기 작품 안쪽으로 한걸음 들어오시면 바로 세번째 파트가 펼쳐집니다.

Part 3. 관계 00:37

세번째 파트의 주제는 바로 관계입니다.
이 곳 세번째 파트는 작가들의 경험에 기반을 둔 제안을 통해, 다양한 정서적 쉘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쉘터가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와 ‘관계’를 맺는 대상입니다. 그 대상은 꼭 특별하지 않아도 되죠. 축적되는 추억, 교류를 통해 쌍여가는 친밀감이 곧 쉘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친밀감은 사람과의 관계로만 한정되지 않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평안을 주거나, 연결을 느끼게 해주는 다양한 범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루시 매크래 ‘압축 카펫 2.0’ 01:00

세번째 파트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작품은 LA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이자 신체 건축가인 루시 매크래의 ‘압축 카펫 2.0’ 입니다.

‘압축 카펫 2.0’은 그녀의 미래 생존 키트 중 하나로 사람간의 접촉인 줄어들고 인간의 손길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인간 포옹의 긍정적인 효과를 모방하도록 설계된 기계입니다.

‘압축 카펫 2.0’은 왼편에 있는 사진과 같이 사용자가 여러 개의 핑크색 쿠션 사이에 눕고 다른 사람이 장치에 연결된 핸들을 돌리면 쿠션이 조여들면서 사용자의 몸을 전신을 꼭 껴안듯 감싸안게 고안되었습니다.

포옹을 통해 신뢰와 연결을 구축하는 정서적 안식처로서의 그녀의 작품이 혁신적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최대한 늦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 전시를 향해서 뒤돌아 볼까요?
	Myungsik Jang, “Becoming a Balloon fish,”

Now, shall we take a look at the next work , “Becoming a Balloon fish,” by a media artist Myungsik Jang, who always shows vibrant artworks with digital technology?

The, “Becoming a Balloon fish,” is set in the future of a situation where water has become predominantly abundant and a pufferfish has been idealized and become overwhelmingly dominant as it can inflate and float in the water, because there is the escalating global warming causing abnormal climate conditions.

Jang, the artist, who has felt fear and anxiety by disastrous situation in the future caused by water suggests various methods to survive by adopting a “jelly human” as his avatar. As the “jelly human” tries to find an ideal shelter by letting go of everything and floating in the water, the story understands the value of letting go and constructs a shelter within our hearts.

You can take your time to watch this work after the guided tour is finished. Using a QR code on the right side, you can take a funny picture of yourself as a VR jelly human.

Part 3. Relationship

The subject for the third part is the “Relationship”.
In this part, the artists will show you various forms of emotional shelters that they are inspired by experiences.

A counterpart, who can make a “Relationship” with us can become a comfortable shelter to us. In other words, an intimacy can be built up through exchanges with others. An intimacy is not just limited to a relationship with people, but it can be also expanded to any kinds of things that are associated with us and give comfort and closeness.

Lucy McRae, “Compression Carpet 2.0,”

First,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he “Compression Carpet 2.0,” by Lucy McRae, an LA based SF artist and body architect. 

The “Compression Carpet 2.0,” is a machine from her Future Survival Kit. It is designed to mimic the positive effect of human hug in the future, because it is predicted that the contact and connectedness among people will decrease.

As you can see in the picture on the left, a user lies on pink colored cushions and another person turns the handle attached to the device, the cushions are tightened, enveloping the user's body, providing a snug embrace.

Her artworks are indeed innovative. However, I hope that this machine is used as late as possible.

	김대욱 ‘노리’ 00:46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 조형물은 오브제 메이커이자 스토리텔러인 김대욱 작가의 ‘Nori’라는 작품입니다.

그는 성별과 정체성 등에 대해 살아오며 경험했던 다양한 한계와 억압을 작품을 통해 해소하는 실험하며, 현실에서 그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도전하곤 하는데요,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정체성,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숨겨야 했던 그는 이 작품에서 머리를 묶고 땋는 제작 방식인 노리개의 공예 기법과 연결지어 오브제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억압된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서적 안식처와 은밀한 쉘터를 표현했습니다.

‘Nori’ 작품의 감상을 마치셨다면, 이제 왼쪽으로 돌아 벽에 걸린 캔버스 쪽으로 이동해보실까요?
	Daeuk Kim, “Nori,”

A sculpture hanged under the front ceiling is called “Nori,” by an object maker and a storyteller, Daeuk Kim. 

Kim wants to express limits and hurdles related to gender and identity issues in his life. He projects objects as alternatives and substitutes and enables them to do the things that he could not make in the reality.

In fact, he had to hide his desire, identity and freedom of choice in the conservative atmosphere in Korea. In his artwork “Nori,”, the technique of tying and braiding hair is connected to the craft technique of “norigae.” This represents an emotional sanctuary, a concealed shelter where suppressed desires can be alleviated.

	정봉채 ‘UPOJBC130810’ 01:00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사진작가 정봉채의 ‘UPOJBC130810’입니다
작품명이 좀 독특하죠? 작가는 20년 동안 우포늪에 거주하면서 사진을 촬영하였는데요, 그래서 그의 많은 작품의 제목들은 우포를 뜻하는 UPO와 작가명을 뜻하는 JBC, 그리고 촬영한 날짜를 의미하는 숫자로 되어있습니다.

이 작품은 다가오는 새벽을 기다리며 넓게 펼쳐진 가시연잎 위에 모여서 잠을 자고 있는 백로 모습을 촬영한 작품인데요,
작가는 오랜시간 우포늪에 거주하며 우포늪에 체화되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친밀해진 관계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쉘터를 환경과의 관계로 제시하며, 우포늪을 안식처로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세번째 파트 ‘관계’의 마지막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안쪽에 위치한 방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Bongchae Jeong, “UPOJBC130810,”

The next artwork is “UPOJBC130810,” by a photographer Bong Chae Jeong.
The title is quite unique, isn’t it? The artist has lived in the Upo Wetland in Jeju for 20 years. That is why many of his works are titled as UPO and JBC, which symbolizes double zeros. And the numbers are the date when the picture is taken.

This piece captures a scene of herons gathering and sleeping on the widely spread thorny lotus leaves, waiting for the approaching dawn. 
Jung has focused on a comfortable and close relationship that has been residing in UPO for a long time and becoming one with UPO. 
Also, he suggested a shelter as a relationship with an environment and considered UPO as a shelter.

	박은영 ‘필로우스터디 2’ 01:10

세번째 파트 관계의 마지막 작품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작품은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인 박은영 작가의 ‘필로우스터디 2’ 입니다
박은영 작가는 예술과 기술, 공예와 첨단 기술 등 상이한 분야 사이에 내재된 연결 고리를 드러내는 것을 즐기는 작가인데요,

‘필로우스터디 2’는 부드럽고 정서적인 로봇을 구상하기 위한 연구 과정을 시각화한 작품으로, 작가는 소프트 로봇으로 만들어진 호흡하는 오브제를 통해 우리에게 안정감을 전달합니다.
노동을 대신하고 효율성과 기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로봇과 달리 소프트 로봇은 생명을 모방하고 의인화하여, 기능이 아닌 감성적인 접근을 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들도 숨쉬는 물체와 한 공간 안에서 함께 호흡하고 교감하면서 안도감과 편안함을 주는 정서적 쉘터를 잠시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품을 모두 감상하셨다면 밖으로 나가 쉘터를 찾아 나가는 여정의 마지막 단계인 네번째 파트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계단을 통해 한 층 위로 이동해 보실까요?
	Eunyoung Park, “Pillow Study 2,”

Now, I will lead you to the last work of the “Relationship” part.
The next artwork is the “Pillow Study 2,” by an artist and a designer Eun Young Park.
Park especially likes to reveal a connection between different fields such as an art and technology, craft and state of the art technology.

The “Pillow Study 2,” is a research process to design a soft and emotional robot. The artist expresses stability through a breathing object made with a soft robot. 
In fact, a soft robot is different from common robots that replace humans’ labor and values efficiency and function. It mimics and personifies human beings and approaches emotionally, not functionally.

You can breathe and interact with a soft robot and feel an emotional shelter that gives relieved feeling and comfort.

	Part 4. HBP 아카이브 룸 & 전시 아카이브룸 01:08

3층에 위치한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번 전시 참여 작가들이 쉘터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표현한 인용 문구 월과 전시팀이 기획 전시를 준비하며 아카이빙한 서적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쪽 복도를 따라서 천천히 감상해 보시면서 나만의 진정한 쉘터는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전시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의 전시는 연 2회 새로운 테마로 기획됩니다
그 밖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앞쪽 안내데스크에 문의하시거나 저희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하신 비대면 가이드투어 기기는 수령하신 안내데스크로 가셔서 반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저희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기획 전시 때에도 다시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art 4. HBP Archive Room

In the 4th part, you can watch the movie <Where is My Friend’s Home?> by the movie director Abbas Kiarostami. Also, there are books in an archive that the exhibition team has prepared. After finishing the tour, I hope you will take your time to think about “Where and what is my own shelter?”.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the end of our exhibition <Where is My Friend’s Home?>. Have you enjoyed the tour?

Hyundai Motor Studio Busan opens exhibitions twice a year with new themes.
You can also experience diverse programs here.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do not hesitate to ask the information desk or visit our official website.

This concludes our guided tour and hope you have great time. Thank you very much and see you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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